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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언의 특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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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방언이란? 

제주 방언은 국어의 대방언권으로서 제주도에서 쓰이는 방언이다. 그런데 

방언 구획을 도(道) 단위로 한 데에서 비롯되어 제주 방언을 ‘제주도(濟州 

道) 방언’이라 부르기도 하고 행정구획상 제주도에 속하면서도 방언 구획상 

서남 방언에 속하는 ‘추자면’의 방언을 배제하기 위해 ‘제주도 방언’이라 부 

르기도 한다. 하지만 요즈음은 대방언권에 대해 도(道)를 나타내지 않으므 

로 이 글에서는 쩨주 방언’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11. 제주 방언의 단어 

방언이란 비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방언의 특정을 언급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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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국어로서의 공통점과 방언으로서의 차이점을 동시에 밤혀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주 방언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다른 

방언과 차이를 보이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기술하려 한다. 

(1) I 논멀(나물)， 불[馬J. 쓸(쌀)， 뀔-(깔다)， 꽂-(잦다) 

R 럽(여닮)， ~름(여름) 

L 한국끔식(한국음식)， 맏따덜(맏아들)， 지집빠이(계집아이) 

비단농(비단옷) 

C 신고(신-+고 題)， ~지(긍-+지， 休)， 삶게[승게 J( 삶-+게， 확、) 

e. 흙고[혹꼬J(굵고)， 짧다[업따J(밟다) 

(1，)은 단모음 ‘ Q’, 그리고 반모음 ‘이 [YJ’와 ‘ q’가 연속적으로 발음되는 이 

중모음 ‘ 9’가 실현된 예이대대체로 이들은 단어의 첫 음절에 한하여 나타난 

다).1) (1니은 앞 단어 ‘한국， 맏， 지집， 비단’의 마지막 지음(‘'， C， l:I, L ’) 

이 뒷 단어 ‘음식， 아덜， 아이， 옷’의 초성 자리에 복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제주 방언에서는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와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 

가 결합할 때 앞 단어의 마지막 자음을 뒷 단어의 첫 음절 초성 자리에 복사 

하여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정승철 1991). 한편 (1 C)에서 보듯이 ‘ L' 

1) 제주 방언에는 ‘이， 에， 애， ξ 어， 아 우， 오 Q ’의 9개 단모음이 실현된다(이중모 

음은 예， 얘， 여， 약 유， 요 9 ’, ‘위[ wiJ. 웨， 왜， 워， 와’， ‘의’의 137~). 그런데 대체 

로 40대 이하의 방언 화자들은 단어의 첫 음절인 경우에도 ‘에’와 ‘애’. ‘오’와 ‘ Q' 

를 구별하지 못하고 각각 ‘에 [EJ’와 ‘오’로 발음한다. 한편 이 방언에서 음장(흡 

長)이나 고저(또는 성조) 등은 비변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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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 n ’, 그리고 ‘ n’을 포함하는 자음군(子音群)으로 끝나는 용언은 자음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더라도 뒤에 오는 어미의 첫 음절 자음을 경음 

화하여 발음하지 않는다(젊은층이나 일부 노년층 방언 화자들은 이를 경음 

화하여 [신꼬J. [응찌J. [승께]로 발음한다)， (1 è)은 ‘리.i!II’ 등의 자음군으 

로 끝나는 용언이 자음 어미와 결합될 때 자음군 중에 앞자음(‘E’)을 탈락 

시켜 발음함을 보여준다. 

(2) -, 잇지(잇지). 잇으난(이으니까). 잇언(이어서 )2) 

L , 걷지(걷지). 걸으난(걸으니까). 걸언(걸어서) 

1:: 돕지(톱지). 도우난(도우니까). 도완(도와서) 

(3) 7뜨--7트-(같다). 노프-(높다). 나끄-(낚다) 

(4) 고등어1](고등어). 배(맛줄) . 감쥐(감주). 웨(노) 

(5) -, 오-/올-(오다) 

L 셀-(새다). 아이설-(아이서다， 雄). 지붕일-(지붕이다， 蓋)

(2)는 중부 방언에서 불규칙으로 나타나는 예들인데 (2，)의 예를 제외하 

고는 중부 방언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3 ) (2，)은 제주 방언에서 ‘λ’불 

2) 이는 ‘잇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친 잇언 가이신디 주엇저，(끈을 이어 
서 그 애한테 주었다J’와 ‘친 잇영 가이신디 주라'，(끈을 이어서 그 애한테 주어 

라.)’에서 보듯이 대체로 ‘잇언’은 뒤에 오는 용언이 나타내는 사건이 과거의 일일 

경우에， ‘잇영’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쓰인다. 이처럽 제주 방언에는 다른 방언과 

달리 ‘L’이나 ‘。’이 덧붙어 독특한 대립을 보여주는 연결 어미가 존재한다. 

3) 제주 방언은 ‘걷지~걸지(걷지). 걸으난~거난(걸으니까). 걸언(걸어서)’에서 보 
듯이 모든 ‘ζ’불규칙 용언이 ‘E’정칙 용언과 항상 쌍형을 이루고 있다(강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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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용언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려준다， (3)에서처럼 격음이나 경음(또는 

일부 자음군)으로 끝나는 용언은 ‘으’를 붙여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한 (4)에서 보듯이 제주 방언의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한자어를 제외하면 

(기원적으로 마지막 음절에 종성을 가졌던 것도 제외) 대체로 마지막 음절 

의 모음이 ‘이， 에. 애， 위[ wiJ. 웨’의 전설모음 계통들인데 이는 이전 시기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접사 ‘이’의 첨가와 관련된 것이다. 한편 (5) 의 ‘올-’， 

‘셀-， 설-， 일-’는 접사 ‘(으)2’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5 ，)의 ‘오-/올-는 

뒤에 오는 어미에 따라 교체된다는 점에서 (5니의 예와 다르다. 즉 자음이 

나 ‘으’로 시작하는 어미에는 ‘오곡(오고) , 오민(오면)’에서처럼 ‘오-’가 결합 

하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에는 ‘완~오란(와서)’에서처럼 ‘오-’와 ‘올-’이 

수의적인 교체를 보이면서 결합하는 것이다(이전 시기에는 자음 어미와 ‘으’ 

계 어미에는 ‘오-’개 모음 어미에는 ‘올-’이 결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6) " 깅이 ~갱이(게)， 생이(새)， 주냉이~지냉이(지네)， 령이(쥐) 

L , 마농(마늘)，4 ) 바농(바늘) 

t:, 파랑허-(파렇다) , 노랑허-(노렇다)， 빨강허-(빨강다) 

꺼멍허-(꺼렇다) ， 헤양허 -(하양다)5) 

1983: 39-40)는 점에서， 또한 ‘썰지~싸우지(싸우지)， 싸우난(싸우니까)， 싸완(싸 

워서)’에서 보듯이 ‘우’로 끝나는 용언이 ‘ H ’불규칙 용언과 통일한 모습을 보여주 

기도 한다는 점에서 다른 방언과 차이가 있다. 

4) 제주 방언의 ‘마농’에는 ‘드룻마농~핑마농(달래)， 패마농(파)’도 포함된다. 

5) ‘파랑， 노랑， 빨강， 검정’ 등의 색채명은 쓰지 않으며 이를 ‘푸린섹， 노린섹， 붉은섹. 

검은섹’이라 한다. 단， ‘힌섹[白]’은 거의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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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허-(그렇다， 그러다)， 영허-(이렇다， 이러다) 

정허-(저렇다， 저러다)， 어땅허-(어떻다， 어쩌다) 

2. 아바지， 아방(아버지)， 어머니， 어멍(어머니 )6 ) 

(7) -, 감이영 베영 사과(감과 배와 사과) 

L 감광 베광 사과(감이랑 배랑 사과) 

(6)과 (7)에서 보듯이 제주 방언에는 ‘。’을 덧붙인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이는 ‘ o ’이 포함되어 있는 접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에서 비롯한다. 기원 

적으로 (6, )은 ‘(아/어 )0 이’와， (6L)은 ‘옹’과; (6c)이나 (6 2.)은 ‘앙/영’ 

과 관련되어 있다(정승철 1995). (7)에서처럼 체언과 체언을 연결해 주는 

공동격조사 ‘(이)영’과 ‘광’도 ‘이여’와 ‘과’에 ‘。’이 첨가된 것이다01) 

제주 방언에는 다른 방언과 음운변화나 기원을 달리한 형태 또는 몽고어 

등의 외래어가 관련되어 독특한 모습을 보이는 어휘가 많이 나타난다. 또한 

단어 구성의 차이， 의미 영역의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도 많이 발견된다 다 

음은 이러한 어휘들 중에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8) -, 광(뼈)， 누네누니(하루살이)， 는단손(오른손)， 늠삐(무)， 들렀다래 

끼). 베또롱(배꼽). 비바리(처녀)， 세우리(부추)， 탈(딸기) 

L 가라몽[黑馬J. 녹데(굴레). 푸께(파리) 

r:. 감저~감제(고구마). 흩루기(남녀쌍둥이). 득세기(달갈). 산(묘). 

오름(산). 지실(감자) 

6) ‘아방. 어멍’은 특수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 ‘(이)영 ’과 .광’에 대해서는 정승철(1998:959-9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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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제주방언의 문장 

제주 방언의 상대경어법은 대체로 윗사람에게 쓰는 ‘홉서’체(존대) • 친구 

에게 쓰는 ‘창여·체(평대) • 아랫사람에게 쓰는 ‘창라’체(하대)로 삼분되며 주 

로 어미에 의해 표시된다(어미는 자음 어미， ‘으’계 어미， 모음 어미로 나누 

어 논의한다) .8) 여기서는 제주 방언에서 각각의 상대경어 등급에 따라 평서 

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1. 평셔문 

(1) -, 가이가 지금 질을 막암λ어[마감서].(그 애가 지금 길을 막아) 

L . 난 지금 랍 먹엄λ어[머검서J.(나는 지금 밥 먹어.) 

"C. 요센 날이 츰 듯암λ어[특삼서J.(요새는 날이 참 따뜻해.) 

è 그거 우리 울이라. (그거 우리 말이야) 

(1 ，)은 ‘가이’가 길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lL)은 ‘나’가 밥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친구에게 말할 때 쓰는 문장이다. 이 두 문장의 서술어는 각 

각 ·막-+암^+어， 먹-+엄^+어’로 분석된다. 이때의 ‘암λ/엄〈’은 어떤 동 

8) 제주 방언의 상대경어법은 ‘마씀(-마셉~마슴~마심)’에 의해 표시되기도 한다. 

이 ‘마씀’은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쓰는 일부 어말어미에 붙어 상대존대를 

나타내 준다(현평효 1977) . 한편 주체경어법의 선어말어미 ‘시’는， 제주 방언에서 
그것이 쓰이는 경우를 간혹 발견할 수 있으나 방언 본래의 것은 아닌 듯하다(현 

평효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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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이며 ‘어’는 친구에게 말하 

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말어미이다. (1 c)의 서술어는 ‘듯-[曉]+암A+어’로 

분석되는데 ‘암λ’이 형용사 ‘듯-’에 연결된 것이다. ‘암A/엄 λ’이 형용사에 

결합되었을 때에는 대체로 어떤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준다.9) (1근)도 친 

구에게 말할 때 쓰는 문장인데 서술어는 ‘물[馬]+이-+라’로 분석된다(‘암λ 

/엄 λ’은 계사 뒤에 결합되지 않는다) . 이 문장에 나타난 어말어미 ‘라’는 앞 

에 오는 말이 계사 ‘이-’일 때 ‘어’를 대체하여 쓰이는 형태이다. 

(2) -, 어젠 가이가 질을 막앗어. (어제는 그 애가 길을 막았어.) 

L 난 ?싸 밥 먹엇어.(나는 아까 밥 먹었어.) 

c 어치낙은 날이 츰 듯앗어. (잊저녁은 날이 참 따뜻했어.) 

2. 그거 우리 물이닷어. (그거 우리 말이었어.) 

(2)는 모두 과거의 일을 친구에게 말할 때 쓰는 문장인데 이들 문장의 서 

술어는 ‘막-+앗+어， 먹-+엇+어， 듯 +앗+어， 물+이 +닷+어·로 분석된다. 

과거의 일을 말할 때에는 진행의 선어말어미 ‘암A/엄λ’을 완료의 선어말어 

미 ‘앗/엇/릿’으로 바꾸어주기만 하면 된다'. (22)의 ‘맛’은， 앞말이 계사 ‘이 

-’일 때 ‘앗/엇’을 대체하여 쓰이는 형태이다. 

(3) -, 난 이디서 질을 막암시크라~ (나는 여기에서 길을 막겠어.) 

9) 간혹 맹질이 텅렴〈저[텅멈쩌J.(명절이 가끼워진다J’에서처럼 상태의 변화를 나 
타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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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가이 이젠 밥 다 먹어시크라 .. (그 애 이제는 밥 다 먹었겠어.) 

진행의 ‘암λ/엄〈’과 완료의 ‘앗/엇’은 ‘으’계 어미 앞에서 각각 ‘암시/엄 

시’와 ‘아시/어시’로 나타난다.10 ) 이 두 문장의 서술어는 ‘막-+암시+(으)크 

+라， 먹-+어시+(으)크+라로 분석되는데 이들 예에서 보듯이 이 선어말어 

미는 ‘으’계 어미인 ‘으크’ 앞에서 ‘암시’와 ‘어시’로 교체된다. 또한 (3，)은 

‘나’가 여기에서 길을 막고 있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3L)은 ‘가 

이’가 밥을 다 먹었음을 추측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야기할 때 쓰는 문장이므 

로 이로부터 제주 방언의 ‘으크’가 의도나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임을 

알 수 있다(‘으크’를 결합시킨 문장의 의미가 ‘의도’를 나타내는지， ‘추측’을 

나타내는지는 문장의 구성과 관련되어 었다). 

(4) , 그거 나가 먹으크라. (그거 내가 먹겠어.)11 ) 

L 지렌 가이가 지일 크크라.(키는 그 애가 제일 크겠어.) 

10) ‘암시/엄시’와 ‘아시/어시’는 기원적으효 ‘암/엄·과 ‘아/어’에 ‘시-(있다)’가 통합 

된 것이다. 이것이 문법화 과정에서 말음 ‘이’의 탈락을 겪어 ‘암λ/엄λ’과 ‘앗/ 

엇’으로 재구조화되었다. 그리하여 현대 제주 방언에서 자음 어미나 모음 어미 

앞에서는 ‘암λ/엄〈’과 ‘앗/엇’이， ‘으’계 어미 앞에서는 ‘암시/엄시’와 ‘아시/어 

시’가 결합되는 것이다. 물론 ‘^. 아래 ‘으-+이·의 변화를 펼수적으로 보이는 노 

년층 제주 방언 화자는 ·으’계 어미 앞에서도 ‘암^/엄λ’과 ‘앗/엇’이 결합된다 

고할수있다. 

11) 이를 ‘그거 나가 먹크라.’라고 하기도 한다. ‘ E’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 

에서는 ‘으크’의 첫 음절 ‘으’가 탈락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유일하게 ‘먹-[食]’ 

뒤에서만은 ‘으’가 탈락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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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이번 시험엔 느가 일등이크라，(이번 시험에는 ·네가 일등이겠어.) 

제주 방언에서 의도를 드러내거나 추측을 나타낼 때에는 어말어미를 ‘라’ 

로 바꾸고 그 앞에 ‘으크’를 결합시켜주변 된다)2) (4)는 각각 동사나 형용 

사 계사 뒤에 ‘으크.가 연결되어 의도나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들인데 그 서 

술어는 ‘먹 -+으크+라， 크-+(으)크+라， 일등+이-+(으)크+라’로 분석된다. 

이 문장에 나타난 어말어미 ‘라’는 앞말이 의도나 추측의 선어말어미 ‘으크’ 

일 때 ‘어’를 대체하여 쓰이는 형태이다. 

(1) - (4)는 모두， 친구에게 말할 때 쓸 수 있는 문장들이다. 만일 이를 윗 

사람에게 말할 때라면 어말어미를 ‘다’로 바꾸고 그 앞에 상대(=청자)에 대 

한 존대를 표시핸 선어말어미 ‘쑤’ 또는 ‘(으)우’를 결합시켜주면 된다. 

(5) -, 가이가 지금 질을 막암λ쑤다，(그 애가 지금 길을 막습니다，) 

L , 난 ?싸 밥 먹엇쑤다'， (저는 아까 밥 먹었습니다，) 

t:, 그거 나가 먹으쿠다，(그거 제가 먹겠습니다.) 

(6) -, 요센 날이 츰 듯쑤다， (요새는 날이 참 따뜻합니다.) 

L , 가이 지렌 크우다'， (그 애 키는 릅니다.) 

t:, 그거 우리 물이우다，(그거 저희 말입니다.) 

12) 이는 친구에게 말할 때이다. 만일 윗사람에게 말할 때라면 상대존대의 선어말어 

미 ‘우’ 앞에 ‘으크.를.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라연 어말어미를 ‘여’로 바꾸고 그 

앞에 ‘으크’를 결합시쳐주어야 한다. 물론 ‘으크’는， 선어말어미 ‘우’나 어말어미 

‘여’ 등의 모음 어미 앞에서 그 둘째 음절의 ‘으’를 탈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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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5). (6)은 모두 윗사랍에게 말할 때 쓰는 문장들이다. 이들 문장의 

서술어를 분석해 보이면 (5)는 ‘막-+암λ+쑤+다， 먹-+엇+쑤+다， 먹-+으 

크+우+다’. (6)은 ‘듯‘+쑤+다 크-+(으)우+다 올+이-+(으)우+다’이다. 

제주 방언에서 상대존대의 선어말어미는， 앞에 오는 말이 동사일 경우에는 

(5)에서 보듯이 대체로 ‘암λ/엄 A. 앗/엇’ 또는 ‘으크’ 등의 선어말어미를 

개재시키고 결합되며 형용사나 계사일 경우에는 (6)에서 보듯이 다른 선어 

말어미의 개재 없이 직접 결합된다. 그런데 (5)와 (6)은 앞말이 ‘듯-’와 ‘암 

A/엄λ， 앗/엇’ 등 자음으로 끝나는 말일 때에는 ‘쑤’개 ‘크- 이-’와 ‘으크’ 

등 모음으로 끝나는 말일 때에는 ‘(으)우’가 결합됨을 보여준다(정승철 

1997b:78-8이，1 3) 

(1) -(4)에서처럼 친구에게 말할 때에는 어말어미의 형태가 ‘어’와 ‘라’(계 

사 ‘이-’ 또는 의도나 추측의 선어말어미 ‘으크’ 뒤)로 (5)와 (6)에서처럼 윗 

13) .듯쑤다.를 ‘톤스우다(듯-+으우+다. 따뜻합니다)’로 발화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 ‘쑤’와 ‘으우’가 수의적으로 교체된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 오는 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선어말어미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막암λ쑤 

다’가 ‘막암수다(막-+암λ+우+다. 막습니다)’로 ‘먹엇쑤다’가 ‘먹어수다(먹-+ 

엇+우+다， 먹었습니다)’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단지 다른 점은 형용사 

뒤에서 .쑤’가 ‘으우.로 교체되는 것과 달리 선어말어미 뒤에서는 ‘쑤’가 ‘우’로 교 

체된다는 것이다(‘으우.는. ‘우’에서 ‘으’가 첨가되어 재구조화한 것이다) ， 따라서 

상대존대의 선어말어미는 앞말이 형용사나 계사일 경우에는 ‘쑤’(자음으로 끝나 

는 말 뒤)와 ‘으우’(‘E’ 및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가 그리고 선어말어미일 경 

우에는 ‘쑤’(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와 ·우’(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가 결합되며 

‘으우’나 ‘우’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까지 그 분포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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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어말어미의 형태가 ‘다’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물 

론 이들이 제주 방언의 모든 어말어미를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따 

라서 이 경우에는 어말어미의 형태가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7) -, 가이가 지금 질을 막암λ저[마감쩌J.(그 애가 지금 길을 막는다J 

L 이 방은 츰 듯다.(이 방은 참 따뜻하다.)14 ) 

C. 그거 우리 울이여.(그거 우리 말이다.) 

2. 그거 나가 먹으켜.(그거 내가 먹겠다.) 

a 그 방 츰 듯아라.(그 방 참 따뜻하더라.) 

(7)은 모두，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쓰는 문장들이다. 이들 문장의 서술어 

는 (7 -, )은 ‘막-+암λ+저’. (7L)은 ‘듯-+다’， (7c)은 ‘올+이-+여’， (7 2.) 

은 ·먹-+으크+여’， (70)은 ‘듯-+아+라’로 분석된다. 이때 (7, )의 ‘저’는 
‘잇-(有)’， 진행과 완료의 선어말어미 ‘암λ/엄 λ， 앗/엇’ 뒤에만 나타나는 형 

태이고 (7L)의 ‘다’는 형용사 뒤에， (7c)과 (72.)의 ‘여’는 계사 ‘이-’와 의 

도나 추측의 선어말어미 ‘으크’ 뒤에， (70)의 ‘라’는 회상의 선어말어미 ‘아/ 

14) 이는 .이 방’의 따뭇함을 바로 지금 느끼고서 말하는 것이다. 만일 ‘이 방’의 속성 

(언제나 따뜻함)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연 어말어미를 ‘나/은다.로 바꾸어 ‘이 방 

은 듯나[~냐].(이 방은 띠뭇하다.)’라고 해야 한다(앞말이 통사인지 형용사인지 

에 관계없이 앞말이 ‘ E ’ 이외의 자음으로 끝나는 말일 때에는 ‘나’자 모음 또는 

'2.'로 끝니는 말일 때에는 ‘은다’가 결합된다). 제주 방언에서 ‘저/다/여/라’는 

단순히 보고 느낀 사실에 대해 서술해 주는 어말어미인 데 반해 ‘나/은다’는 속 

성이나 습성 등 보편적 성향에 대해 서술해 주는 어말어미인 것이다(홍종립 

1993:3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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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뒤에 나타나는 형태이다. 

(8) -, 가이가 ?싸 질을 막아라 .. (그 애가 아까 길을 막더라) 

L. 가이가 지일 커라.(그 애가 제일 크더라J 

1::. 그거 느네 붙이라라J그거 너회 말이더라J 

è 가이가 지일 크크라라.(그 애가 제일 크겠더라J 

(8)은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말할 때 쓰는 문장들이다. 이들 문장의 서 

술어는 ‘막-+아+라， 크-+어+라， 불+이-+라+라， 크-+(으)크+라+라’로 분 

석된다. 제주 방언에서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말할 때에는 (8 -, )이나 (8 

니에서처럼 어말어미를 ‘라’로 바꾸고 그 앞에 회상의 선어말어미 ‘oν어’를 

결합시켜주면 된다.15 ) (8c)이나 (8 2.)에 보이는 선어말어미 ‘라’는 앞말이 

계사 ‘이-’이거나 의도나 추측의 선어말어미 ‘으크’일 때에 ‘아/어’를 대체하 

여 쓰이는 형태이다. 

제주 방언에서 평서문을 간접 인용할 경우에는 피인용문의 어말어미를 

‘저/다/여/라’로 바문 후 이들에 ‘엔’을 융합시켜 ‘젠/덴/엔/렌’으로 만들어 

주고16 ) 뒤에 ‘~-[티]’， ‘허-[鳥]’ 등의 인용동사를 덧붙여 주면 된다. 이때 

15) 친구에게 말할 때에도 동일하다. 윗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가이가 ?싸 질을 막 

읍데다.(그 애가 아까 길을 막던데요)’ 등에서 보듯이 대체로 어말어미를 ‘다’ 

로 바꾸고 그 앞에 선어말어미 ‘읍데’를 붙여주면 된다. 

16) 문장의 구성이나 의미에 따라 ‘나/은다’가 선택될 수도 있다. 이때에는 ‘1겐/은멘’ 

이 된다. 또한 ‘엔’뿐 아니라 ‘앵’을 융합시쳐 ‘쟁/탱/앵/랭’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엔’을 융합시키든 ‘앵’을 융합시키든 문장의 의미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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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다/여/라’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쓰는 어말어 

미이다. 따라서 제주 방언의 간접 인용문에서는 피인용문의 상대경어 등급 

이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의 등급으로 중화된다고 할 수 있다(정승철 

1997b) , 이에 따라 앞에 제시한 평서문들을 인용한 간접 인용문을 만들어 

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 , 나가 철수 아방신디17) 가이가 지금 질을 막암λ젠[마감젠] 울앗어. 

(내가 철수 아버지한테 그 애가 지금 길을 막는다고 말했어.) 

L 나가 철수 아방신디 이 방 츰 듯댄 굴앗어. 

(내가 철수 아버지한테 이 방이 참 따뜻하다고 말했어.) 

C , 나가 철수신디 그거 우리 질이엔 올앗어. 

(내가 철수한테 그것이 우리 말이라고 말했어.) 

i:!. 나가 철수신디 그거 나가 먹으켄 훌앗어. 

(내가 철수한테 그것을 내가 먹겠다고 말했어.) 

口 . 나가 철수 아덜신디 그 방 츰 듯아렌 올앗어. 

(내가 철수 아들한테 그 방이 참 따뜻하더라고 말했어.) 

(9 ，)은， 화자인 ‘나’가 친구의 아버지인 ‘철수 아방’에게 이야기한 (5,) 

을 친구에게 옮겨 말하는 간접 인용문이다. 그런데 간접 인용문에서는 상대 

경어 등급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등급으로 중화되므로 피인용문의 서술어 

‘막암〈쑤다’를 ‘막암λ저’로 바꿔주어야 한다(‘암A/엄 λ， 앗/엇’ 뒤에서는 

17) ‘신디’ 대신 ‘안티’나 ‘고라‘를 써도 된다. 여격조사 ‘안티， 신디， 고라’에 대해서는 

정승철(1998:957-9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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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말어미 ‘저’가 선택). 여기에 인용어미 ‘엔’을 융합시키면 ‘막암〈젠’이 된 

다. 또한 인용문에서는 인용 동사가 필요하므로 시제나 상대경어 등급을 고 

려하여 ‘흥앗어’( 인용 동사를 ‘허-’로 하면 ‘햇어’)를 덧붙여 주면 된다. 다른 

예들도 통일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다. 

a 의문문 

제주 방언에서는 긍정인지 부정인지의 판정을 요구하는 의문문(판정 의 

문문)과 의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설명 의문문)을 만들 때 형 

태가 다른 어말어미를 쓰기도 한다. 또한 여성들만 쓰는 의문의 어말어미가 

나타나기도한다. 

(10) ' . 가이가 지금 질을 막암λ어?(그 애가 지금 길을 막아?) 

L. 어젠 누게가 질을 막앗어?(어제는 누가 길을 막았어?) 

C . 그거 우리 불이라?(그거 우리 말이야:?) 

2. 무시거 먹으크라?(무엇을 먹겠어?) 

(11) '. 가이가 지금 질을 막암신가?(그 애가 지금 길을 막는가?) 

L . 어젠 누게가 질을 막아신고?(어제는 누가 길을 막았는가?) 

C . 그거 우리 물인가?(그거 우리 말인가?) 

2. . 무시 거 먹으큰고?(무엇을 먹겠는가?) 

(12) ' . 가이가 지금 질을 막암순?(그 애가 지금 길을 막는가?) 

L 어젠 누게가 질을 막앗순[마가씀J?(어제는 누가 길을 막았는개) 

C . 그거 우리 불이순?(그거 우리 말인가?) 

2. . 무시거 먹으크순?(무엇을 먹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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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의 ‘어/라’， (11)의 ‘은가/은고’， (12) 의 ‘순’은 친구에게 물어보고 있음 

을 나타내는 어말어미이다.， (10t:)과 (10 2. )의 ‘라’는 앞에 오는 말이 계사 

‘이-’ 또는 의도나 추측의 선어말어미 ‘으크’일 때에 ‘어’를 대체하여 쓰이는 

형태이다， (11.)과 (11 t:)의 ‘은가는 판정 의문에 쓰는 어말어미이며 (11 

L)과 (112.)의 ‘은고’는 설명 의문에 쓰는 어말어미이다， (12) 의 ‘순’은 여 

자틀끼리 말할 때에만 쓰는 어말어미이다(‘순’ 앞에서는 진행의 선어말어미 

‘암A/엄λ’이 ·암/엄’으로 나타난다)， (1이의 ‘어/라’와 (12) 의 ‘순’은 판정 

의문이든 설명 의문이든 어말어미를 달리하지 않는다. 

(13) " 가이가 지금 질을 막암λ쑤과?(그 애가 지금 길을 막습니까?) 

L 어젠 누게가 질을 막앗쑤과?(어제는 누가 길을 막았습니까?) 

C , 그거 우리 울이우파?(그거 우리 말입니까?) 

2. 무시거 먹으쿠과?(무엇을 먹겠습니까?) 

(13)은 윗사람에게 물어볼 때 쓰는 문장이다. 윗사랍에게 쓰는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 어말어미를 ‘과’ 또는 ‘봐’로 바꾸고 그 앞에 상대존대의 선어말 

어미 ‘쑤. 또는 ‘(으)우’를 붙여 주면 된다}8l 윗사람에게 쓰는 의문문에서는 

판정 의문이나 설명 의문이 어말어미를 달리하지 않으며 여성들만 쓰는 어 

말어미도 나타나지 않는다. 

18) 이 경우에 쓰이는 어말어미로는 ‘과(-가~광~강)’와 ‘봐(-까~팡~깡)’가 있 
다. 그런데 상대존대의 선어말어미가 ‘쑤’일 때에는 두 형태를 모두 쓸 수 있지 

만 ‘으우’일 때에는 ‘파’만， ‘우’일 때에는 ‘과’만 쓸 수 ·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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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가이 철수 아덜개(그 애 철수 아들이니?) 

L , 가이 누게 아덜고?(그 애 누구의 이들이니?) 

(15) " 가이가 지금 질을 막암시냐?(그 애가 지금 길을 막니?) 

L , 어젠 누게가 질을 막아시니?(어제는 누가 길을 막았니?) 

(16) " 는 철수 아덜인디아，?(너는 철수 아들이니?) 

L , 는 누게 아덜인디?(너는 누구의 이들이니?) 

t:, 는 지금 밥 먹엄디아，?(너는 지금 밥 먹니?) 

e. 는 그때 무시거 먹언디?(너는 그때 무엇을 먹었니?) 

(14)-(16)은 아랫사람에게 물을 때 쓰는 문장이다， (14) 의 ‘가/고’. (15)의 : 

‘으냐/으니’. (16) 의 ‘이아/이’는 아랫사람에게 물어보고 있음을 나타내는 형 

태이다. 이때의 ‘7F와 ‘으냐’， ‘이야는 판정 의문에 쓰이는 것이며 ‘고’와 ‘으 

니’， ‘이’는 설명 의문에 쓰이는 것이다. 서술어가 체언일 경우에는 (14)에서 

처럼 체언 뒤에 ‘가/고’를 붙인 의문문을 많이 쓰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15)에서처럼 ‘으냐/으니’를 붙인 의문문을 많이 쓴다. 또한 (16)에서처럼 

청자( =2인칭)에 관련되는 일을 물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어말어미를 ‘이아/ 

이’로 바꾸고 그 앞에 2인칭 의문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은디’를 결합시켜 

주변 된다. 선어말어미 ‘은디’ 앞에서는 진행과 완료의 선어말어미 ‘암^/엄 

^. 앗/엇·이 ‘암/엄， 아/어’로 나타난다(‘암/엄’ 뒤에서는 ‘은디’의 ‘은’이 나 

타나지 않는다) , 

(17) " 나가 철수 아방신디 가이가 지금 질을 막암시벤 물엇어.19) 

19) 제주 방언에서 ‘묻[問]’대신 ‘튿[問]’를 써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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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철수 아버지한테 그 애가 지금 길을 막냐고 물었어.) 

L 나가 철수 아방신디 어젠 누게가 질을 막아시벤 물엇어. 

(내가 철수 아버지한테 어제는 누가 길을 막았냐고 물었어.) 

L.. 나가 철수신디 그거 우리 물이벤 물엇어. 

(내가 철수한테 그것이 우리 말이냐고 물었어.) 

'2. 나가 철수 아덜신디 무시거 먹으크벤 물엇어. 

(내가 철수 아들한테 무엇을 먹겠냐고 물었어.) 

(17 ..，)은， 화자인 ‘나·가 친구의 아버지인 ‘철수 아방’에게 이야기한 (13 

..，)을 친구에게 옮겨 말하는 간접 인용문이다. 그런데 간접 인용문에서는 

상대경어 등급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등급으로 중화되므로 피인용문의 서 

술어 ‘막암λ쑤과’를 ·막암시냐’로 바꿔주어야 한다(피인용문이 의문문이면 

어말어미는 ‘으냐’로 중화된다) . 여기에 인용어미 ‘엔’을 융합시키면 ‘막암시 

벤·이 된다. 또한 인용동사로 시제나상대경어 등급을 고려하여 ‘물엇어’(‘허 

-’를 쓰면 ‘햇어')를 덧붙여주면 된다(다른 예들도 통일하다) . 

3, 명령문과 갱유문 

제주 방언에서 명령과 청유를 나타내는 어말어미의 형태는 평서나 의문에 

비해 매우 단순하다(선어말어미도 거의 연결되는 일이 없다). 

(18) 끼. 이디서 질을 막읍서.(여기에서 길을 막으십시오.) 

L 이디서 질올 막으라.(여기에서 길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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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이디서 ?찌 질을 막읍주. (여기에서 같이 길을 막으시지요.) 

L 이디서 ?쩨 질을 막주.(여기에서 같이 길을 막세.) 

t:. 이디서 ?찌 질을 막게.(여기에서 같이 길을 막자.)2이 

(18 -，)의 ‘읍서’는 윗사람에게. (l8L)의 ‘으라는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말 

할 때 쓰는 명령의 어말어미이며 (19, )의 ‘읍주’는 윗사랍에게. (19L)의 
‘주’는 친구에게. (19디의 ‘게’는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쓰는 청유의 어말어 

미이다. 21) 

(20) ' . 나가 철수 아방신디 이디서 질을 막으렌 햇어찌 

(내가 철수 아버지한테 여기에서 길을 막으라고 했어.) 

L 나가 철수 아방신디 이디서 ?찌 질을 막겐 햇어. 

(내가 철수 아버지한테 여기에서 같이 길을 막자고 했어.) 

(20-' )과 (20L ) 은， 화자인 ‘나’가 친구의 아버지인 ‘철수 아방’에게 이야 

기한 (18, )과 (19, )을 친구에게 옮겨 말하는 간접 인용문이다. 그런데 간 
접 인용문에서는 상대경어 등급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등급으로 중화되므 

로 피인용문의 서술어 ‘막읍서’， ‘막읍주’를 ‘막으라’， ‘막게’로 바꿔주어야 한 

2이 이를 ‘이디서 ?찌 질을 막자.(여기에서 같이 길을 막^U’라고 해도 된다. 
21) 청유문에서 동사 ‘가-[去]’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준다. ‘가-’에 청유의 어말어미 

가 결합된 ‘갑주’나 ·가게’보다금-’에 명령의 어말어미가 결합된 ‘글읍서(가시 

지요)’나 ‘글라(가자)’가 더 자주 시용되기 때문이다(‘금-는 ‘걷-’에서 기원). 
22) 이를 ‘나가 철수 아방신디 이디서 질을 막읍센 햇어.(내가 철수 아버지한테 여기 

에서 길을 막으십시오라고 했어.)’라고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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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피인용문이 명령문이면 어말어미는 ‘으라’로， 청유문이면 ‘게·로 중화된 

다) . 여기에 인용어미 ·엔’을 융합시키면 ‘막으렌’， ‘막겐’이 된다. 또한 인용동 

사로 시제나 상대경어 등급을 고려하여 ‘햇어’(‘ Z-’를 쓰면 ‘굴앗어’)를 덧붙 

여주면 된다. 

참고문헌 

강영봉(1983). r제주도방언의 후음」. 『탐라문화~(제주대) 2. 

강정희 (1988) . Ir제주 방언 연구~ . 한남대 출판부. 

김지홍(19잃). r제주 방언의 동사구보문연구J. 석사논문(한국학대학원) . 

박용후(1960 ) . ~제주 방언 연구~. 동원사 

석주명 (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 

송상조(1991). r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J. 박사논문(동아대) . 

오창명 (1997). r제주도 마을[洞里]과 산악 이름의 종합적 연구J. 탐라문화 

(제주대) 18. 

이기문(198이 r가파도 방언의 특정」. 『연암현평효박사 회갑기념논총~ . 형설 

출판사. 

이숭녕 (1957/1978). ~제주도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 탑출판사 

정승철(1991). r음소연쇄와 비음운론적 경져I]J.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 

개~. 민음사. 

______ (1994/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 태학사 

______ ( 1995). r제주도 방언의 파생접미사」. 『대통문화연구~ (성균관대) 30. 



152 새국어생활 제8권 제4호(’98년 겨울) 

(1997a). r제주 방언의 특징」. 『한국어문.!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 

__ (1997b) . r제주도 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 『애산학보.!I 20. 

(1998). r제주 방언」. 『문법연구와 자료.!I . 태학사. 

제주방언연구회 편(1995) . Ii"제주어사전.!I . 제주도.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Ii"한국방언자료집 IX:제주도 편.!I.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현평효(1962/1985). Ii"제주도방언연구 자료편.!I. 태학사. 

__ (1977). r제주도방언의 존대법」. 『국어국문학.!I 74. 

(1985). Ii"제주도방언연구 논고편.!I . 이우출판 . .Ar. 
홍종립(1975). r제주도방언의 의문법에 대한 고찰」. 『논문집.!I (한국국어교육 

연구회) 8. 

(1993). Ii"제주 방언의 양태와 상.!I. 한신문화샤 


